
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2018년 10월중 7일간 종합운동장
외 18개 경기장에서 축구,�야구,�배구,�소프트볼,�육상,�복
싱,�탁구,�펜싱,�보디빌딩,�골프,�배드민턴,�트라이앵글 등
12개 종목을 익산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3만여명(선수 2만명
/임원1만명)�정도가 참가하고 47개 종목(정식 45,�시범2)�경
기를 할 계획이다.�그 이후 제38회 장애인체육대회는 2018
년 10월중(5일간)�종합경기장외 8개 경기장에서 육상,�펜싱,
배드민턴,�볼링,�축구,�론볼 등 6개 종목을 익산에서 치러질
예정이며 7000여명(선수 5000명/임원보호자 2000명)정도가
참가하고 27개 종목(정식 26,�전시 1)경기를 치러질 계획이
다.

체전시설개선을 위해서 총 예산 368억7600만원을 확보해
종합운동장(육상,�경기장,�배드민턴,�익산실내체육관)�예산
335억7700만원 및 종목별경기장(축구장외 10개소)�예산 32
억9900만원을 사용,�3월이전에 입찰이 이루어져 건설업체가
선정되어 본격적인 4월달 시공이 이루어진다.
김성도 담당관은“2018년 전국체전 로고송 공모전은 독특

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2018년 전국체전(장애인체
전)�주 개최지인 익산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
으”며 또한“전북현대모터스 K리그 개막전에서 2018년 익
산 전국체전 홍보를 계기로 체육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
관심과 참여하는 역할을 했다”고 자랑했다.�게다가“체전
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
다”고 말했다.�
한편 2018년 10월경에 개최되는 제 99회 전국체전과 제 38

회 전국장애인체전은‘체전과 문화·예술이 어우러지는 문
화체전’슬로건을 외치면서 성공적인 전국체전(전국 장애
인 체전)이 되기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시설개

선하고 대회당시 봉사단원모집 및 안전한 교통대책 등 유
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
또한 이 대회는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개·폐회식이 개

최되고 경기는 도내 14개 시·군에서 분산되어 치러진다.
기타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 전국체전담당관 체전운영

계(063-859-7654)와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
있다.

▲2014년 1월 전국체전 유치확정 ⇒ ▲2014년 7월 지방
재정 투자심사 ⇒ ▲2015년 11월 전국체전 경기장 실태
조사(전북도,�전북도체육회)�⇒ ▲2016년 1월 전국체전
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확정(369억원)�⇒ ▲2016년 1월

~�2017년 1월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
⇒ ▲2016년 5월 국가 공모사업 선정(장애인 편의시설 -
국비15억원)�⇒ ▲2017년 3월 ~�2018년 6월 전국체전 경
기장 시범운영 및 시범경기 ⇒ ▲전국체전 경기장 시범
운영 및 시범경기 ⇒ ▲2018년 10월 전국체전 및 전국장
애인체전 개최

/익산=장양원 기자

익산시,�성공적인2018�전국체전위해‘사활’ 16기획
2017년 3월 10일 금요일

성숙한시민의식·완벽한체전·대회분위기조성‘중점’

산시가‘체전과 문화·예술이 어우러지는
문화체전’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
식,�완벽한 체전 및 대회분위기 조성 등의 3가지
실천과제를 발표했다.

3가지 실천과제의 세부실천과제는 ▲성숙한 시민의식(성
숙한 시민의식,�깨끗한 환경조성,�안전한 선진교통)�▲완벽한
체전(경기시설 완벽준비,�체계적인 운영지원,�기반편의시설 확
충)�▲대회분위기 조성(자발적 시민참여,�문화행사와 연계,�적
극적 체전 홍보)�등의 행동방침을 가지고 성공적인 체전이 이루
어질 바라고 있다.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/편집자 주

익

2018�전국체전 12개종목익산서

2018�전국체전유치·추진일정

나머지종목,�도내시군분산

이후장애인체전도개최 정헌율 익산시장은“ 2018년도 전국체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해마다 10월달에 치러지
는 익산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대회를 할 경우 선수,�임원,�관광객 등의 유치에 시너지 효과와 인
프라가 구축되어 익산시의 홍보와 발전 등이 이루어지고 익산시의 소득향상을 가져올 것”이라
고 말했다.
정 시장은“또한 과거 25년 종합경기장이 설치되어 해마다 익산시 예산으로 자주 개보수/정비

가 이루어져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체육시설이 노후되어 새로 신축을 하던지 개보수
를 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나 2018년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총
예산 368억7600만원 중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로 익산시 예산을 절약되는 상태에서 쾌적한
체육시설과 문화공간 및 힐링 등을 느낄 수 있는 체육복지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어 아주
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”고
말했다.�

정헌율익산시장 -�국화축제연계시선수·임원·관광객유치에시너지효과


